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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2.4.25. “농민신문” 보도

 ❍ 비료 원자재값 2분기도 상승세 지속

   - 러시아, 우크라 침공 사태로 염화칼륨·요소 등 크게 올라

   - 한국, 공동구매·수입 다변화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물류비  

상승 등에 더해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료가격 국제정보지(FMB)에 따르면 14일 기준 주요 비료 원자재 가격은 올 1분기 평균

에 비해 20% 내외로 올랐다.

염화칼륨은 1t당 850달러로 1분기(655달러)보다 29.8%나 올랐다. 국내 염화칼륨 소요량 

가운데 30%(23만t) 정도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해왔는데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로  

러시아·벨라루스산 수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요소는 1t당 887달러로 1분기(697달러)에 비해 27.3% 상승했다.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 유럽지역 가스 가격 급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인산이암

모늄(DAP)도 1t당 1090달러로 올 1분기(909달러)보다 19.9% 올랐다. 러시아산 대체 수요 

증가로 주요 생산국인 모로코산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무기질비료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이 제조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50% 정도에 무기질비료

를 사용해 비료 수급은 곡물 수급과도 연결된다.

이에 업계는 수급안정을 위해 원료 공동구매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물량 확보에 나서

고 있다. 염화칼륨은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라오스, 요소는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

아, 인산이암모늄은 모로코·이집트 등으로 대체 수입을 늘리고 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당장 수급에 큰 문제는 없지만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수입국 외에도 대체국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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